
석유화학제품 가격 12월 급등세
전쟁 가능성에 무역회사 사재기까지 … TPA 1주일에 50달러 올라

미국-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로 나프타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

있다.

나프타 가격은 지난주 C&F Japan 기준 톤당 304달러까지 치솟으며 2002년 12월 들어서만 60달러 가량 상

승했다.

2002년 초 중동전쟁이 발발하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무역회사들이 사재

기에 나서고 있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다.

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수급차질을 빚고 있는 벤젠은 무역회사들의 사재기로 12월24일 FOB Korea 기준 톤

당 460달러를 기록하며 일주일 사이 10% 이상 급등했다.

에틸렌 가격도 FOB Korea 기준 톤당 450달러로 12월 들어 80달러 가량 올랐다.

특히, 화학섬유 원료인 TPA의 원료로 사용되는 P-X 가격은 12월 들어 매주 톤당 40-50달러씩 급등하고 있

어 화학섬유 등 관련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은 물론 수지악화를 걱정하고 있다.

미국-이라크 전쟁 움직임과 아르헨티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관련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동반상승

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기업들이 영업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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